
영화 <저 산 너머>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

재로 한 영화입니다. ‘오세암’ 등 수많은 동화책을 쓰신 정

채봉 작가님은 1993년, 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린 시절을 소

재로 한 동화 <저 산 너머>를 소년한국일보에 연재하였습

니다. 집필에 앞서 정채봉 작가님은 김 추기경님과 함께 추

기경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경북 군위 옹기골 마을로 추억

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추기경님께 직

접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

연재를 마친 후 책 출간을 위해 찾아

온 정채봉 작가님께 김수환 추기경님

은 ‘지금은 남 보기 민망하고 부끄러

우니 나 가고 난 뒤에 책으로 내면 좋

겠다’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런 이유

로 동화 <저 산 너머>는 정채봉 작가

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두 분 모두 돌

아가신 이후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

니다. 그리고 김 추기경님이 선종하

시고 11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까지 

탄생하게 되었습니다. 

김수환 추기경님의 어릴 적 이름은 

순한이었습니다. 순한의 아버지는 평생을 가난한 떠돌이 

옹기장수로 살아왔습니다. 그런데 오랜 병고 끝에 돌아가

시게 되자, 홀로 남은 어머니가 행상을 다니며 힘겹게 늦둥

이 아들형제 순한과 동한을 키우게 되었습니다.

그러던 어느 날, 난생처음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된 어머

니는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어떤 소명을 느끼고 두 어

린 아들에게 신부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. 어머

니는 늦둥이 두 아들의 마음 밭에 천주님의 씨앗이 심어졌

다고 생각하신 겁니다. 갑작스러운 제안에 동한은 순순히 

어머니의 뜻을 따르지만, 순한은 마음이 썩 내키지 않습니

다. 왜냐하면 순한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

김수환 추기경님은 살아생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

싶어 했습니다. 그런데 남아있는 기록을 찾지 못해 결국 뜻

을 이루지 못했습니다. 그 후 김 추기경님의 본가인 광산김

씨 종친회는 오랜 시간 조사 작업 끝에 마침내 추기경님의 

뿌리를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영

화 속에서 어머니가 늦둥이 두 아들

이 사제가 되기를 바랬던 것도 바로 

그 뿌리 때문이기도 합니다. 

김수환 추기경님이 선종하신 후 추

기경님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

몇 작품 있었지만, 본격 극영화는 <

저 산 너머>가 최초입니다. 추기경님

은 사제가 되시고 온 생애를 가난한 

이웃들과 군사독재와 산업화를 통해 

점점 사라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지

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. 추기경님의 

평소 염원처럼 영화 <저 산 너머>에

서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점점 사라

져가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담겨있습니다. 그것은 

‘영성(靈性)’과 ‘동심(童心)’과 ‘자연(自然)’입니다.

생텍쥐페리는 1943년에 발간된 ‘어린 왕자’의 서문에 어

른을 위한 동화책이라 말합니다. 영화 <저 산 너머> 또한 

어른을 위한 동화입니다. ‘어린 왕자’가 2차 대전 중 발간

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었듯이, 코로나19

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과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김수환 

추기경님의 영화가 모든 이들의 위로와 희망이 되리라 생

각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종태 베드로  |  영화감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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